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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진학가이드(82)

〔로스쿨 소식〕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실시 
 

 -언어이해, 논술 전반적으로 무난,  이구동성 

         -추리논증, 작년수준 vs 확연히 어려웠다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제7회 법학적성시험

(리트)이 지난 8월 17일(일) 치러진 결과, 추리논증 영역에서의 고득점 

여부가 로스쿨 입시에 최대 관건 평가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날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언어이해, 추리

논증, 논술 과목으로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총 9개 지구, 총 16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

한 체감난이도를 보였다는 반응 속에 2교시 추리논증 과목에 대해서는 극

명한 대조를 보였다.      

1교시 언어이해 영역에 대해서, 절대 다수 응시생들은 지난해와 비슷하

거나 조금 쉬웠다는 반응이었다.

A씨 등 다수 응시생들은“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했던 것 같다”며 한

결같이 입을 모았다. 다만 CPU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당황스럽고 까다

로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B응시생은“작년에도 쉬웠는데 올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난도였

다”며“CPU 문제는 실력의 한계를 느꼈다”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난도가 다소 하락했다는 의견

도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준의 체감난이도에 방점을 찍었다. 

2교시 추리논증 영역은 반응이“무난”과“매우 까다로웠다”로 극명

하게 나뉘었다. 심지어 일부 응시생들은“역대 최고 난도”로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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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학적성시험 응시 경험 유무에 따른 반응이 크게 달랐다. C씨 등 

작년까지 법학적성시험에 응시 경험이 있다는 응시생들은“작년과 비슷

하거나 조금 쉬웠다”는 반응을 전했다.

반면 첫 응시했다는 D씨 등 많은 응시생들은“역대 기출문제보다 더 어

려웠던 것 같다”며“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늘어난 것은 분명

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들은“논증판단, 법률조항, 언어추리 등의 지문도 길어졌고 깊이도 

있었다”면서“시간도 다소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E응시생 등도“원래 쉽게 출제되던 영역들이 의외로 어렵게 나왔던 것 

같다”면서 체감난이도 상승을 전한 후“다만 수리추리는 쉬웠고 과학지

문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특이했다”고 말했다.

3교시 논술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일반적이었

다. 대다수 응시생들은“1문은 비교적 평이했고 2문은 작년보다 더 쉬웠

던 것 같다”고 응시소회를 내 놓았다.

그동안 법학적성시험은 매회 돌아가면서 언어이해 또는 추리논증 중 어

느 한 과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난도를 보여 왔지만 지난해 제6회 시험에

서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다소 낮아지면서 양 과목간 난도 편차가 좁혀

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이번 시험 역시, 지난해처럼 과거와 달리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출제의도가 엿보였다는 응시생들의 주장도 

있어, 올해 표준점수 대비 원점수 평균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시험에 대한 정답가안은 시험직후부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되며 20일까지 정답 이의신청이 진행된다. 

9월 3일 정답확정에 이어 9월 23일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에 대한 개

인성적이 발표된다. 이후 10월 6일부터 2015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험에는 역대 4번째로 많은 8,788명이 지원했고 로스쿨 실질 입

시경쟁률은 약 4대 1로 전망된다.

 

                                                                               (법률저널 인용)


